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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추진 배경

1. 현 황 

□ K-푸드 수출은 11월 123.4억불(농식품 93.4억불, 수산식품 30.0)로 역대

최고 기록 경신 중(전년 대비 5.4% 증가)

ㅇ K-푸드 전통의 건강한 맛과 이미지, 현대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

간편·트렌디한 제품, K-컬처 인기 등이 주요 성장 요인

<  농식품 수출액 추이  >

□ 가공식품은 지속적인 상승세(전년比 5.4%↑)이며, 신선식품은 이상

기후로 인한 생육 부진 등에도 소폭 상승(전년比 0.5%↑)

ㅇ 라면, 아이스크림 등 대중적인 품목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며, 전통

장류와 양념 소스를 포함하는 소스류 및 아이스크림도 성장

     * 주요 품목 : 라면 13.8억불(전년比 21%↑), 소스류 3.8(4↑), 아이스크림 1.1(21↑)

ㅇ 가격경쟁력 및 안전관리 강화로 포도(샤인머스캣) 수출이 크게 증가

하였고, EU 검역타결로 신규시장이 개척된 닭고기도 소폭 증가

     * 주요 품목 : 닭고기(열처리가금육 포함) 0.9(2%↑), 포도 0.6(51↑), 딸기 0.6(2↑), 배 0.5(△9)

□ 미국·중국은 주력(1·2위) 수출시장으로서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,

유럽연합(EU)·중동(GCC) 등의 유망시장도 약진

     * 주요 시장 : 미국 16.5억불(전년比 14%↑), 중국 14.6(6↑), EU 7.0(13↑), GCC 3.8(29↑)

ㅇ 공통되는 주 수출품은 라면, 스낵, 음료, 과자류 등의 가공식품이며,

그 외 EU 건강기능식품, 중동 신선과일(딸기, 포도 등) 등이 증가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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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 여건 변화 

□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 등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심화

ㅇ 미측 상호관세 부과(10% 4.5.~, 15% 8.7.~)로 대미 수출 부담 증가,

식품 안전/표시 규제, 통관 지연 등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

     * ’25년 對미 수출 : (1Q) 4.3억불(전년比 23%↑) → (2Q) 5.0(31↑) → (7~11월) 7.2(2↑)

ㅇ 해외 생산법인 또는 글로벌 식품 제조·유통기업(네슬레 등)의 K-푸드

생산과 위조·모방품 유통은 K-푸드 수출의 위협요인

     * 해외 생산법인(개) : (‘95) 11 → (’05) 21 → (‘15) 53 → (‘25) 76

□ 글로벌 한류 열풍 및 K-푸드 인지‧선호도, K-소비재 전반 수출

증가, 건강 지향 식품 소비 트렌드 등은 기회요인

ㅇ K-푸드는 한류 경험자들이 생각하는 자국 내 대중적 인기(인지도,

관련 상품 판매) 1순위* 문화 콘텐츠이자 구매 의향 1순위** 제품

     * 음식 53.7%, 음악 51.2%, 뷰티 50.8%, 드라마 49%

    ** 식품 66.2%, 화장품 57.1%, 가전제품 55.3% (문체부, 2025년 해외 한류 실태조사)

ㅇ K-푸드 포함 5대 유망 소비재(화장품, 패션의류, 생활유아용품, 의약품)

수출은 11월 기준 전년 대비 7.9% 증가

     * 주요 품목 수출액(전년비): 화장품 103.7억불(11.4%↑), 의약품 98.5억불(11.4%↑) 

ㅇ 글로벌 기능성 식품시장은 10년간 연평균 10% 이상 성장* 전망,

소비자 건강은 물론 환경의 건강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 확산

     * 세계 식품유래 기능성 식품(Nutraceuticals) 시장 규모 : (‘24) 4,585억불 → (’32) 9,860

건강기능성 스낵
(단백질칩)

맞춤형 셀프케어
(당뇨환자용 영양식)

육류대체식품
(두부텐더)

프리프롬·클린라벨
(無유화제·색소 아이스크림)

< 주요 기능성 식품 사례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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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보완 과제

 주력 품목 및 시장 집중으로 인해 수출 포트폴리오의 다양성 부족
ㅇ 지난 10년간 상위 5개 품목(라면‧과자‧음료·연초류·조제품 기타 등)의

점유율 증가, 미·중·일 주력시장 중심으로 수출 집중 현상 지속

     * 5개 품목 수출 비중(%) : (’15) 34.7 → (‘18) 36.4 → (’21) 37.3 → (‘24) 44.9

    ** 미 ·중 ·일  수출 비중(%) : (’15) 46.6 → (‘18) 46.6 → (’21) 47.0 → (‘24) 45.6

- 최근 3년간(‘22~’24년) 1억불
이상 또는 5억불 이상 수출
품목 수는 각각 14, 5개로
정체 상태

☞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유망 전략품목을 지속 발굴하고 수출

시장 다변화와 위생/검역 협상을 통한 시장 개척 필요

 제품 자체 수출을 넘어 K-컬처, 소비재 연계 동반 진출 전략 미흡

ㅇ K-푸드는 문화 및 라이프스타일 전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,

그 동안은 제한적으로 마케팅(드라마 PPL, K-EXPO 등)에 활용

☞ 폭넓은 K-이니셔티브* 연계를 통해 수출 상품과 K-푸드 경험․

문화 전체를 산업화하여 패키지 수출 및 지속적인 동력 창출 필요

     * 콘텐츠(애니메니션 등), 문화, 스포츠, 관광, 소비재(뷰티, 패션, 라이프스타일) 등 

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, 원료 농축산물의 수급 불안정, 인력

부족·고령화 등은 수출 경쟁력 확보의 제약요인

☞ 푸드테크는 글로벌 식품시장에서 높은 성장이 예상*되며, 글로벌

절대우위 선점을 위해 첨단기술(푸드테크·AI 등) 접목 필요

     * 푸드테크 세계시장 규모 : (’24) 2,026억불 → (‘30p) 3,577 (연평균 9.9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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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 수출기업 애로 사례

1. 비관세장벽

  가공식품 수출 시 사용원료(유제품) 제한

ㅇ 수출 제품에 함유되는 유제품 원료에 성분제한이 있어, 기존 원료성분을 대체하는 신규 
원료를 개발하여 별도 생산라인 운영 중. 해당 수출 희망국과 검역협상 요청

  * (유럽) 복합식품법에 의한 식품수입규제, (호주) 유제품 수입 금지, (인니) 인니 농업부의 수입허가서 발급 지연

  UAE 라면 수출 시 할랄 인증 동등성 문제

ㅇ 타국 인증기관을 공식 등록기관으로 불인정, 이에 따라, 타 국과 상호인정 하고 있는 
국내 인증기관의 인증 제품의 통관도 최근 제한되는 등 비관세장벽 강화 추세

2. 관세

  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확대 및 금리 인하 요청

ㅇ 상호관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농식품 수출바우처의 수출규모 기여도에 따른 예산 
차등 배정 및 정책자금 금리 인하 시 원가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 안정이 가능할 전망

3. 물류

  주력시장 내 콜드체인 확대 등 물류 애로 해소

ㅇ 미국 상호관세와 내륙운송비 상승으로 물류비 부담이 크고, 경쟁국 김치의 낮은 가격
으로 인해 우리 제품의 경쟁력 저하. 콜드체인 물류 인프라 구축 및 내륙운송비 보조 
확대와 2선 도시 대상 신규 물류거점 지정 요청

4. 신품종

 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보급 지원

ㅇ 작황 부진에 따른 수출 물량 확보가 어려워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보급 필요. 신품종 
계약재배를 통한 프리미엄 시장 수출 확대 사업 등 정부 차원의 지원과 예산 확대 필요

5. 마케팅

  품종 다변화로 수출 상승 전환

○ 경쟁국 포도의 물량 공세와 기후변화로 인한 품질 불균형으로 홍콩 수출 감소. 신품종에 
대한 소비자 인식이 부족하고 마케팅 채널이 부재하므로 해외문화행사(K-Culture) 등과 
연계한 대규모 소비자 마켓테스트 지원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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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2  여건 변화 및 기회요인 분석(SWOT 분석)

� ⦁� 전통․과학에 기반한 고유의 발효 음식 문화

�⦁�독창적인 맛과 높은 품질에 대한 글로벌 선호

�⦁�한류와의 연계 시너지 창출 가능

�⦁�간편․트렌디를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에 부합

�⦁�권역별 문화·종교 특성에 부합하는 현지화 부족

�⦁�수출기업의 영세성은 글로벌 경쟁력에 한계

�⦁�단일 홍보 콘텐츠로는 마케팅 효과가 제한적

�⦁�제한적인 국산 원료 사용으로 농업 연계 약화

�⦁�한류 열풍 및 K-소비재 수출 증가세 지속

�⦁�건강 지향·친환경 중심 글로벌 식품시장 확대

�⦁�푸드테크·AI�등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 제조․혁신

�⦁�국정과제 동력 및 범부처‧유관기관 협력 기조

�⦁�관세․비관세장벽 등 각�국 보호무역주의 강화

�⦁�원재료 수급/가격,�환율,�물류 등 불확실성 증가

�⦁�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발생 빈도 증가

�⦁�위조·모방품 유통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저하

 □ (S-O 경쟁 우위) K-이니셔티브(K-컬처·관광·소비재 등) 융합 시너지

  ㅇ (컬처) 한류·스포츠 행사 연계 마케팅, 콘텐츠 연관 상품 개발 지원

  ㅇ (관광) 인바운드 관광객의 K-푸드 경험을 활용, 해외 소비자층 확대

  ㅇ (소비재) 주요 소비재(뷰티·패션·라이프 등)와 연계·융합 마케팅

 □ (S-T 강점 활용) 신규 유망 품목 발굴 및 맞춤형 홍보 추진

  ㅇ ｢K-푸드 수출기획단｣ 을 통해 유망 K-푸드 선정 및 권역별 전략 실행

  ㅇ 권역별 맞춤형 마케팅 전략 수립 및 ｢K-푸드 대사｣ 임명·홍보 활동

  ㅇ K-푸드의 진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해외 위조·모방품(짝퉁 K-푸드) 유통 대응

 □ (W-O 약점 보완) 수출 인프라 확충 및 수출 경쟁력 저해요인 제거 

  ㅇ ｢K-푸드 원스톱 수출지원허브｣ 구축으로 기업 애로 해소 밀착 지원

  ㅇ 해외 물류 인프라(공동물류센터, 콜드체인) 확충,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 운영 

  ㅇ 정책자금(융자)·수출바우처 지원 확대, 적극적인 위생·검역(SPS) 협상

 □ (W-T 생존 전략) 시장다변화와 적극적 검역 협상으로 수출시장 확대

  ㅇ 할랄, 비건, 코셔 등 특수시장 공략으로 K-푸드 수출선 다변화

  ㅇ 기업수요, 시장성 등 고려한 위생·검역 우선 협상 품목 선정

  ㅇ 비관세장벽 애로를 권역·국가·유형별로 조사‧분석하여 애로 해소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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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목표 및 추진 전략

비전
K-푸드를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

 수출상품과 경험·문화 전체를 산업화하여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화

목표 2030년 K-푸드 210억불 수출

< 5대(A-B-C-D-E) 추진전략 >

1
찐 매력

제품 발굴 및 육성
Attractive authenticity

 ➊ 글로벌 차세대 전략품목 육성

 ➋ 개척 및 잠재품목 육성

 ➌ 한식·외식 진출 지원 강화

2
원스톱

애로 해소
Business-friendly

 ➊ 원스톱 수출애로 해소 체계 구축
 

 ➋ 농식품 수출바우처 확대

 ➌ 농식품 무역장벽(NTE) 사례 조사․분석

 ➍ 대·중소기업 협업

 ➎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

3

K-이니셔티브
융합

Convergence with 
K-Initiative

 ➊ 관광 : 미식벨트, 복합문화공간
 

 ➋ 콘텐츠 : 글로벌 OTT, IP 활용 수출 상품

 ➌ 컬처 : 한류 행사, 재외공관 사업

 ➍ 소비재 : 뷰티·패션·라이프

4

디지털·
기술 혁신

Digital·Technology 
& Innovation

 ➊ 푸드테크 동반 수출

 ➋ 스마트 공장 및 수출전문단지 조성

 ➌ 수출 지원 연구개발(R&D) 강화

5

중동 등 유망시장 
진출 확대
Expand global
market reach

 ➊ 수출협의체 및 해외수출지원센터

 ➋ 해외식품인증 부담 완화

 ➌ 해외 물류 인프라 강화

 ➍ 온·오프라인 홍보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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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세부 추진계획

1  찐 매력 제품 발굴 및 육성 (Attractive authenticity)

◈ 민․관 협업으로 권역별 전략품목 육성, 신규/잠재 소비층 확보를

위한 검역타결 품목 진출 지원, 한식․외식 해외 진출기반 강화

□ (전략품목) 주요 시장별 글로벌 차세대(NEXT) K-푸드 집중 육성

ㅇ 대중적 품목*을 중심으로 글로벌 K-푸드를 선정하되, 프리미엄·

고부가가치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유망 전략품목 발굴 병행

     * 수출동향, 해외 선호, 경쟁력, 수출기업의 전략‧의지, 농업 동반 성장 등을 종합 고려

시  장 품  목 주 요  내 용

미국·중국
·일본

소스·
우리술·
과일청

▪한국 육류 메뉴에 대한 높은 인지‧선호도를 토대로 
K-소스와 한식에 어울리는 우리술·청음료 동반 진출

 - 우리술의 다양성(탁주, 증류주, 과실주 등)을 원료, 지역, 
문화, 명인 등의 스토리와 함께 소개

 - 지역특산물 활용 비자극·비알코올 음료는 전통 식문화 
홍보 및 웰니스 트렌드에 부합, 카페 체인 연계 용이  

중동
신선 과일·
할랄 한우

▪연중 생산이 가능한 스마트팜(수직농장) 및 국내 품종 
종자와 동반 수출 가능한 딸기, 토마토 등의 신선 과일

  * 소비자, 학생들의 농장 관람 및 수확 체험 등을 통해 한국 식품 
및 기술의 우수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제고

▪할랄 한우를 고급 호텔·레스토랑과 연계하여 프리미엄화

유럽연합
(EU)

웰니스
▪건강 중시 트렌드 반영 이너뷰티 등 고부가 건강식품 

및 현지식과 페어링이 쉬운 검역타결품목* 공략
  * 맥주 소비에 곁들일 수 있는 냉동치킨 및 치맥문화 전파

< 주요 시장별 글로벌 NEXT K-푸드 품목(안) >

ㅇ 기업 주도로 제품간 홍보 시너지가 나도록 복수 기업(3개社 이상)이

참여(컨소시엄)하는 시장 개척/진출 확대 프로젝트 기획·추진

     * 필요시 현지 시장 특화 제품 개발 지원 및 컨설팅 병행



- 8 -

□ (개척 품목)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적극적 위생·검역(SPS) 협상 추진

ㅇ 기업 수요, 시장성, 타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출기획단을

통해 위생·검역 우선 협상품목 선정* 및 전략 논의(식약처 협조)

     * 수출업체 수요 공동조사 및 현지 시장 조사(aT, KOTRA 활용)를 토대로 실효성 제고

< 우선 위생/검역 협상 품목 사례 >

대상 품목 시 장

열처리 가금육, 유가공품 등 축산물 베트남, 인도네시아 등

감귤, 딸기 등 신선농산물 베트남, 튀르키예 등

우유·계란·꿀 함유 식품 유럽연합(EU)

ㅇ 검역타결 품목*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유력

바이어 연계, 유통매장 입점 및 판촉 홍보 집중 지원

     * (UAE) 할랄 한우, (중국) 단감, (싱가포르) 제주산 한우·돼지고기, (필리핀) 포도

□ (잠재 품목) 국제협력 사업과 연계하여 K-푸드 잠재 소비층 확보

ㅇ 국제협력 사업-수출 연계 모델 개발(마켓테스트형, 원료 생산형 등)

     * 경제단체 대상 마켓테스트, 농기자재 지원 및 기술지원 서비스 패키지 수출 등

ㅇ 지역 특수성(전기·식수 부족, 위생·안전 등)을 고려하고, K-푸드로 구성된

지원품 개발 지원

     * (예) 간편식(죽 등), 조제분유, 어린이 간식, 음료, 중·장립형 햇반, 에너지바 등

 ▪ 우리 식품기업(젤텍)이 국산가루쌀로 개발한 영양강화립* 

(201톤)을 세계식량계획(WFP)을 통해 방글라데시 원조에 
활용(10.1)

   * 쌀가루에 비타민·무기질 프리믹스를 첨가해 만든 인조미로, 

쌀의 맛·형태를 유지하면서 영양가를 높인 제품

< UN 식품조달시장 진출 사례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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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한식·외식) 글로벌 K-푸드 열풍이 해외 소비자의 지속적인 소비로

이어질 수 있도록 한식 접점 확대 및 물적·인적 기반 구축

ㅇ 신뢰할 수 있는 해외 한식 경험이 이루어지도록 맛·위생·서비스

평가를 거쳐 우수 한식당(Excellent Korean Restaurant) 지정(‘30, 100개소)

ㅇ 국산 농식품·식재료 수출을 견인할 수 있는 한국 외식 프랜차이즈의

해외 진출 확대*(’24년 해외 매장 수: 4,382개소 → ‘30: 7,000)

     * 해외 진출 지원 바우처 제공, 프랜차이즈 해외 박람회 지원,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개최

ㅇ 외국인이 한국에 방문하여 한식을 배울 수 있도록 민간의 한식 교육·

체험 인프라*를 활용한 오픈랩형 교육 프로그램 ’가칭수라학교‘ 개설

     * 대학, 전문대학, 평생교육원과 같은 교육기관 및 식품기업, 한식 레스토랑, 양조장 등 

ㅇ CIA(미국), 르꼬르동블루(프랑스), 알마(이탈리아) 등 해외 요리학교

대상으로 한식 교육과정 및 특강 개설·운영

ㅇ 한식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확대(‘30, 10개소)하고, 국내 대학과

연계하여 한식 교육-인턴십 연계 프로그램 운영

□ (추진체계) 전략품목의 해외 진출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

ㅇ 민간과 정부가 공동 참여하는 ｢K-푸드 수출기획단*｣을 구성하여

유망 K-푸드를 발굴하고 권역별 전략 프로그램 기획

     * 관계부처‧유관기관 및 민간(수출기업, 바이어, 콘텐츠 기업 등) 참여

ㅇ K-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을 지정(30개소)하여 권역별 전략‧개척‧

잠재품목의 현지 진출 및 시장 확대 지원

- 거점공관별로 현지 유관기관(aT, 코트라 등), 바이어‧유통업체로

민‧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업 진출과 수출‧유통을 실질 지원

-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거점공관 내 K-푸드 담당관 임무 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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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 원스톱 애로 해소 (Business-friendly)

◈ 기관 연계 강화를 통한 원스톱 애로해소 체계 구축 및 대외 무역

리스크에 따른 충격 최소화와 유연한 대응을 위한 지원 강화

□ (창구 일원화) 관계부처·유관기관 연계 강화로 원스톱 수출 애로 해소

ㅇ K-푸드 원스톱 수출지원허브를 신설하여 담당 부처·유관기관*과

핫라인(온라인, 유선) 개설, 전문 분야별로 심층 애로 해소 지원

     * 협력기관 : 식약처, 관세청, 중기부, 중진공, 코트라, 콘진원, 지식재산보호원 등

 「K-푸드 원스톱 수출지원허브」 (☎1566-1472)

통관 ▶ 수출대금 ▶ 해외유통 ▶ 해외마케팅 식품안전정보

식약처 중진공 지재원 코트라 콘진원 식품안전정보원

‘K-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’ 중심 현지 유관기관 간 협의체 구성
* aT(간사)·코트라·중진공·관광공사·문화원·콘진원·지재원

< 국내외 원스톱 애로 해소 지원 체계도 >

ㅇ 기관별 담당자가 애로 유형에 따른 유관기관 이관 및 처리 현황,

상담 이력 등을 실시간 공유·추적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마련

     * 유관기관간 정례회의 운영을 통해 애로사항 대응 결과 등 주요 현안 공유

< 「K-푸드 원스톱 수출지원허브」 온라인 시스템 체계도 >

 단순정보 AI(Chati) 검색 è 자체 답변

 일반상담 로그인
게시판 문의 공개문의·

비공개문의 è 답변 제공
(유관기관연계)

è 평가
전화·채팅

상담 상담 예약 è 상담 진행
(유관기관연계)

 심층상담 전문 컨설팅 (현지화사업 자문, 맞춤형 정보조사 연계)

- 공통적으로 빈번하게 접수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K-푸드 통합
FAQ를 마련하여 초기 답변자료로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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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수출바우처) 대외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수출보험 등

농식품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(‘25년 360억원 → ‘26년 720억원)

ㅇ 수출을 준비 중인 내수기업까지 지원대상(전체 규모의 10%)을 확대

하고, 국산 원료 사용 수출업체 대상 배정한도(10 → 15억원) 확대

     * 제품 경쟁력, 계획 구체화 등 종합평가, 수출 준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

ㅇ 수출신용보증(선적전) 보증한도 우대* 및 보증료 할인(최대 30%),

환변동보험(엔·달러화) 자부담율 완화** 조치(무보 협조)

     * 보증 책정가능한도의 1.5배 이내 우대/ ** 수출실적, 기 지원 여부 등 감안

ㅇ 전문 수행기관 지정(또는 리스트 제공)을 통해 수출 제품의 글로벌

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K-푸드 수출 특화 서비스(인증, 컨설팅 등) 제공

□ (비관세장벽 대응) 농식품 분야 무역장벽(NTE) 애로 해소 추진

ㅇ 해외 식품첨가물 규정 등 식품안전 규제·법령 개정 동향 및 관세·

무역정보* 신속 공유 및 통관 애로 사항 청취·해결(식약처·관세청 협조)

     * 월별 해외관세동향, 반기 원산지검증동향, 기타 최신 관세동향과 대응정보 지속 제공

ㅇ 주력 K-푸드 품목의 HS코드 신설을 추진하여 전용 통계 확보

및 우리 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 지원(관세청·기재부 협조)

     * 현 관세율표상 K-푸드 전용 HS코드가 없으며, 김치·라면·김을 신설 후보군으로 추진

ㅇ 수출기업 비관세장벽(검역, 인증, 통관 등)을 권역(국가)‧유형별로 종합
정리 및 분석하고, 외교 네트워크*를 적극 활용하여 애로 해소 추진

     * FTA 이행위, APEC 등 국제회의, 주한 및 재외공관을 통한 정부 관계자 면담 등

품 목 수출국 건의 내용

육성분‧유제품 등 EU  수출 농식품 원료 동등성 인정 추진

가공식품 카타르  안전품질보장적합성 인증서(CoC) 발급 의무화 해소

딸기 등 신선농산물 태국  원산지 증명서 전자본 인정 요청

< 농식품 수출 비관세장벽 애로 사례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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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대·중소 협업) 수출 잠재력이 높은 중소 수출기업 육성과 동반

성장을 위한 대·중소기업 협업 모델 구축 및 지원 확대

ㅇ 해외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보유한 대기업과 해외진출 희망 중소

기업 간 협업모델을 발굴하여 시장별 적용, 우수사례 창출

 ▪ 과 제 명 : 해외 유통망을 활용한 중소기업 판로개척 
및 해외마케팅

 ▪ 주요내용 : 현대그린푸드의 파트너사인 미국 ‘H-Mart’ 
17개 지점에 ‘익산농협생크림찹쌀떡’과 
‘SOM F&I’의 냉동호떡을 입점 및 판촉
행사 등을 진행하여 201천불 수출

< 상생협력 지원사례 : 현대 그린푸드 & 식품 중소기업 >

□ (지재권 보호) 해외 위조·모방품의 유통에 적극 대응(지재처·외교부 협조)

ㅇ 해외 전문기관(32개국 45개소)을 활용하여 수출기업의 제품 및 진출

시장별 지재권 출원·등록 지원(연 250건)

ㅇ 재외공관과 주재국 지재권 담당기관·단속기관간 협업을 통해 짝퉁

K-푸드 유통 및 수입단계 위조, 신선 농산물 원산지 위반 단속 강화

     * 원산지 오인표기, 인증표시(할랄·HACCP 등) 등 / 필요시 현지정부와의 합동점검 추진

ㅇ 농식품 수출업체, 생산자 등 업계 관계자 대상 지재권 교육 강화

및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 오인 구매 방지 등 소비자 인지도 제고

     * 소비자 대상 정·가품 구별법 및 타국산과의 차별점·우수성 등 홍보

 ▪ 해외 소비자들이 현지 온·오프라인 판매 제품 중 

국산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·제품명을 사용한 모방품, 

한글 표기 등으로 한국산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모방 

의심 제품 사례를 접수

   * 구별법: 원산지·제조사, 한글·문법 오류, 저가제품 의심

   * 신고내용 : 제품명 및 사진, 유통매장, 모방 의심 사유 등
포스터 카드뉴스

< 해외 소비자 참여형 캠페인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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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 K-이니셔티브 융합 (Convergence with K-Initiative)

◈ K-관광·콘텐츠·컬처·소비재 등의 K-이니셔티브와의 융합을

통해 인바운드 관광객의 해외 K-푸드 소비층 확대

□ (K-관광) 지역 관광 연계 인바운드 관광객을 K-푸드 소비자로 확장

ㅇ K-푸드, 농촌맛집 등 미식 테마 연계 관광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

K-미식벨트 고도화(’26: 치킨벨트 → ‘27~: 제2·3의 한식벨트)

- K-미식벨트를 지역 관광자원(농장, 지역 맛집, 농촌 민박 등)과 연계

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테마별 관광지도 제작·홍보 및 제품 판매

     * 안동 전통주 : (체험)맹개술도가 양조장 - (명소)선성수상길 - (미식)한정식과 막걸리

- 관광 홍보 웹사이트(VISIT KOREA)를 통해 K-미식벨트 정보제공

및 홍보 콘텐츠 제작·배포(문체부 협조)

장 벨트-명인고추장 체험 전통주 벨트 – 양조장 체험 인삼벨트- 인삼정과만들기 체험

< 미식벨트 사례 >

ㅇ 식문화 체험과 K-푸드 전시·판매·홍보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도록

국가식품클러스터(익산) 내 K-푸드 복합문화공간* 조성 추진

 ▪(주요시설) 식품문화전시관, 식품산업·놀이형 체험실,

휴게라운지, 제품판매장, 컨퍼런스 공간 등

 ▪(사업기간) ‘24~’28년

 ▪(규모) 지상 3층, 지하 1층(5,935㎡)

<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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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K-콘텐츠) K-푸드 소재 콘텐츠와 콘텐츠 연계 수출 제품 개발

ㅇ K-푸드를 소재로 한 콘텐츠(예능·드라마 등) 제작 지원과 글로벌 채널

(OTT‧유튜브 등) 송출 및 콘텐츠 활용 온·오프라인 마케팅 지원

   - 유명 셰프, 한류 스타, 인플루언서 출연 K-푸드 콘텐츠(숏폼, 웹예능 등)

제작 및 제작 콘텐츠 활용 마케팅 추진(동영상 플랫폼, 글로벌 OTT 등)

ㅇ 해외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한 한류(드라마·K-팝·웹툰 등) 지식재산권

(IP)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K-푸드 제품 기획·개발 지원

‘냉장고를부탁해’ PPL 비건김밥 ‘나폴리맛피아’ 청년식탁 ‘재벌집 막내아들’ 에디션 전통주

< 콘텐츠 활용 K-푸드 홍보 사례 >

□ (K-컬처) 한류·스포츠 행사, 재외공관·공공외교 사업과 연계 마케팅

ㅇ 한류 행사와 K-푸드 컬래버레이션 기획 행사를 통해 방한 관광객

대상 신규 품목 마켓 테스트 및 주력 상품 소비 저변 확대(문체부 협조)

     * 마이 케이 페스타(’26.6), 범부처 합동 박람회(K-EXPO, 연 3회) 등 

ㅇ 우리나라 대표 스포츠(태권도‧양궁 등) 및 밀라노 동계올림픽, 대규모

스포츠 행사(북중미 월드컵, 아시안게임 등) 연계 소비자체험 홍보

- 대규모 스포츠 경기와 연계하여 선수단, 관람객(중계 시청자 등) 대상

K-푸드 체험 홍보, (한)식당 연계 행사, 현지 대중교통 광고 등

     * 관람객 대상 시내 트램 외부 래핑 광고 및 K-푸드·우리술 시식·시음 행사

ㅇ 국제회의, 재외공관 행사, 공공외교 사업 등을 통해 해외 정·재·문화계

유력인사 대상 프리미엄 마케팅 및 한국 식문화 홍보(외교부 협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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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혁신적인 식품·기자재를 전시하는 FOOD WEEK를 개최하고, 우리술

대축제, 한식컨퍼런스 등을 통해 한식 홍보 및 전문가 논의 정례화

한식컨퍼런스(10월) FOOD WEEK(10월) 우리술대축제(11월)

ㅇ K-푸드의 ‘트렌디·프리미엄’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가칭‘K-푸드

대사*’를 임명하고 주요 해외 행사 참여와 SNS 홍보 등 추진

     * 한류 스타, 인플루언서, 흑백요리사 출연/미슐랭 선정 파인다이닝 셰프 등

□ (K-소비재) 뷰티‧패션‧라이프 등 주요 소비재와 연계하여 체험이

가능한 융합 마케팅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시너지 제고

ㅇ 웰니스 커뮤니티(요가, 헬스 등) 체인과 K-뷰티 인플루언서와 협업하여

글로벌 온라인 플랫폼(아마존, 티몰 등)에 K-이너뷰티 제품 론칭 및 판매

ㅇ ‘K-푸드 페어’* 시 K-푸드 × K-소비재(뷰티‧패션 등) 컬래버레이션을

통한 ‘라이프스타일 편집숍’ 행사 추진(문체·중기부 협조)

     * B2B 수출상담회와 B2C 소비자 체험행사 병행(연 8회)

ㅇ 한류 팬덤을 겨냥한 해외 명소 팝업스토어 설치 및 한류 공연과

K-소비재 체험을 결합한 한류박람회 확대

피부미용(글루타치온) 다이어트(콤부차) 과일 마스크팩 탈모방지 두유, 샴푸

< 이너뷰티 제품 및 연계 마케팅 사례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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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 디지털·기술 혁신 (Digital·Technology & Innovation)

◈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R&D 강화, AI, ICT 등 첨단 기술 적용으로 

미래 수출 성장 동력 확보

□ (푸드테크) 한강라면기계, 3D 푸드프린터, 튀김로봇 등 제품의
연구·개발·상품화 전주기 지원 및 패키지 수출 전략 마련

한강라면기계 3D 푸드프린터 조리로봇 식물성 대체식품

< 주요 푸드테크 제품 사례 >

ㅇ 메디푸드, 대체식품, 식품 업사이클링 등 해외 시장‧수요가 증가하는
분야에 R&D 투자 강화, 개발기술의 기업이전·사업화 지원

ㅇ K-푸드(예: 치킨, 라면 등)와 연계 가능한 제품은 기술‧제품‧레시피
등을 결합한 패키지 상품 발굴‧판매

     * (예) K-스트리트 푸드 패키지 : 조리기계, 제품(소스, 떡 등), 레시피, 홍보물 등 
패키지를 현지 편의점, 푸드코트 등에 설치·판매

ㅇ 푸드테크 분야 해외시장 동향 조사 정보를 바탕으로 수출에
필요한 인·허가 취득 지원(美 NSF 등)

- 범부처 수출바우처 등을 활용해 수출기업들의 현지 인·허가 취득에
필요한 인증취득비용 및 컨설팅 지원

ㅇ K-푸드 페어·농식품 해외 홍보관(UAE·인니·베트남 등)과 연계하여
체험형 홍보행사 등* 추진

     * 소비자 한강라면 조리체험, 조리로봇을 통해 조리된 K-푸드 시식, 3D 푸드프린팅 제조 시연 등

- 국내 푸드테크 제품의 우수성 홍보 및 소비자·바이어 대상 인지도
제고를 통해 기업의 현지시장 진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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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스마트공장) 식품제조업(30개사)에도 스마트공장* 구축을 지원해 
생산역량을 높이는 중으로, 민관 협력의 성공모델로 확산

     * 성과 : 생산성 33.6% ↑, 품질 44.4% ↑, 매출 12.7% ↑, 고용 2.3명 ↑, 산재율 12.8% ↓

< ‘식품제조업 제조혁신’ 업무협약(‘24.7) 개요 >

  (협약대상) 농식품부-중기부-삼성전자-농협중앙회
  (주요내용)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금융·재정지원, 제조혁신 노하우 전수, 해외

진출·판로개척 등 식품제조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정부·민간 협업 강화

□ (스마트 단지)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신선농산물의 수출 규격물량을
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‘스마트 수출전문단지’ 조성(‘26년 20개소)

ㅇ 이상 기후에 따른 냉해·폭염 등 재해 경감, 노동 투입 감소 등을
위해 AI, ICT를 활용한 스마트 시설·농기자재 지원

ㅇ 재해경감형: 냉해, 폭염 등 기후변화에 
따른 재해 피해 방지 또는 경감 지원

  * 공기열 히트펌프, 수막시설 등

ㅇ 검역대응형: 검역 협상요건 준수 및 
돌발 병해충 방제 등 대응 지원

  * 자동 개폐기, 자동 환기팬 등

ㅇ 노동절감형: 인력 수요 집중시기 등에 
자동화로 노동력 및 인건비 절감 지원

  * AI 선별기, AI 적재로봇 등

ㅇ 생육관리형: 생육 전주기 품질관리 및 
바이어 요구 수출 규격물량 생산 지원

  * 배양액 공급장치, CO2 공급제어장치 등

< 스마트 수출단지 지원유형 예시 >

□ (연구개발(R&D)) 국산 신품종 육성․보급, 비관세장벽 대응 등에
필요한 연구개발 강화로 수출시장 진출 및 확대 도모

ㅇ 수출용 국산 신품종(기후변화 대응, 소비 선호 등)의 생산부터 판매
까지의 장애요인*을 분석하고, 필요 기술개발 및 현장 적용 추진

     * 크기, 당도, 경도, 저장성 등 수출국‧소비자별 니즈를 반영한 규격품 생산 지원

ㅇ 수입국의 안전·위생 규제 강화(비관세장벽) 대응 연구 확대 및
연구결과의 신속한 현장 적용으로 신선농산물의 수출 리스크 경감

- 통관 애로 방지를 위해 수입국 농약잔류허용기준*(IT; Import Tolerance)

설정 확대에 필요한 과학적인 근거 데이터 확보 및 연구 강화

     * IT 설정(누계): (현재) 2개국(일본·대만), 86개 성분 → (’30년) 108개 성분



- 18 -

5  중동 등 유망시장 진출 확대 (Expand global market reach)

◈ UAE를 거점으로 중동 등 유망시장으로 수출 다변화를 지원하고, 

할랄·비건·코셔 등 인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특수시장 공략

□ (지원체계) 민․관 할랄식품 수출협의체 및 농식품 중점무역관(코트라)

지정 확대, 국가식품클러스터(익산) 내 해외수출지원센터 신설

ㅇ 수출기업 등 참여로 수출협의체를 확대 개편하여 할랄식품 수출

전략 및 제품 기획부터 인증, 현지 진출까지의 기업 애로 해소 지원

     * 정부, 민간 할랄인증기관 등 + (추가) 지원 공공기관(aT, 식품진흥원, 코트라), 할랄식품기업

ㅇ 현지 전문가 초빙 등을 통해 제품 기획부터 인증, 현지 진출까지의
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

     * (aT) 상품개발‧마케팅‧물류·정책자금 지원, (한식연) 할랄인증‧성분분석‧기술 지원 등

ㅇ 해외수출지원센터는 현지 전문가 등을 통해 국가별 인증·시장·

기술정보 기반 통합지원체계*로 신흥시장 공략을 위한 지원 강화

     * 국가별 인증·시장·기술정보를 연계한 사전진단-기술검증-현지인증-시장진입 등 지원

ㅇ 중동․아프리카 지역 등 신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코트라 농식품

중점무역관 지정 확대(5 → 10개소)

□ (기업지원) 인증 부담 완화, 분석장비 고도화, 현지 전문가 초빙

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수출기업 지원 강화

ㅇ 기업이 인증(할랄, 비건, 코셔, FSSC22000 등)에 필요한 정밀 데이터를
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인증 취득 지원(인증비, 컨설팅, 성분분석 등)

     * 인증지원 예산(‘25: 60억원 → ’26: 70억원) 및 지원 비율(‘25: 70% → 80~90%) 확대
 

ㅇ 과학기술 기반 국내 K-푸드 인증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해외
식품인증지원센터(한식연)의 기초 인프라(인력‧시설‧장비 등) 확충

     * 돼지고기‧알코올 성분 등의 필수 분석기술을 고도화하여 신속성 및 정밀도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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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국내 기관(7개소*)의 인증만으로 복수국 수출이 가능하도록 국제

할랄식품세미나 개최 등 상호인정(MRA, Accreditation) 확대 지원

     * (재)한국이슬람교(KMF), 한국할랄인증원(KHA), 국제할랄인증지원센터(IHCC) 등

ㅇ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(BKF+, 연 2회) 개최 시 신시장 또는 신규

바이어 초청을 확대하여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제고

     * 바이어 비중(%) : (신시장) (’25) 22% → (‘26) 23 / (신규) (’25) 54% → (‘26) 56

□ (물류) 수출국 소비지까지 신선도가 유지되도록 물류 인프라 확충

     * 해외공동물류센터(’25: 114개소 → ‘30: 150), 해외콜드체인(10개국 → 25)

ㅇ 유망 신시장(CIS, 유럽, 중동, 중남미 등) 대상 산업부(KOTRA) 해외

공동물류센터 활용 등 해외 공동물류센터 지정 확대

     * (농식품부) 참여기업 이용료 지원 / (산업부) 물류센터 모니터링, 통관규제 등 지원

ㅇ 국가별 콜드체인 운송사 Pool 구성(현, 국가별 1~2개 운송사)을 통해

운영 노선을 다양화하고 운송 지역 확대

□ (마케팅) K-할랄푸드 등 특수인증 식품의 온·오프라인 홍보 확대

ㅇ 할랄 국제식품박람회* 참가 지원 확대(Gulfood 14 → 28개 부스)

및 중동 지역 내 K-할랄푸드 페어 신규 개최

     * Gulfood(UAE, 1월), Saudi Food Show(사우디, 6월), K-할랄푸드 페어(UAE, 10월) 등

- K-할랄푸드 페어 시 B2B·B2C 통합행사를 진행하여 현지 소비자

및 바이어* 대상 K-할랄 인증 식품 홍보 효과 극대화

     * 중동 내 UAE 인근 국가 및 아프리카 지역 바이어까지 초청 

ㅇ 인플루언서 SNS 마케팅, 글로벌 OTT 간접광고(PPL) 및 온라인

쇼핑몰(UAE 인스타샵 등)에 한국 할랄식품관 신규 설치‧운영
ㅇ 현지 유력 식품 전시회* 연계 수출상담회를 통해 잠재 바이어 발굴

     * 아부다비 국제식품박람회, 중동 Organic & Natural Expo, Foodex Saudi 등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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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. 관계부처 협업 계획

1  (외교부) K-푸드 수출 관련 재외공관 등 지원

□ (추진배경) 글로벌 K-푸드 확산과 수출 확대를 위해 재외공관의

▴기업지원 ▴홍보‧판촉 ▴정보제공 등 종합적 지원 역할 수행 요구

ㅇ 재외공관의 외교 네트워크 활용 바이어 발굴 및 식문화 확산 등 정책

홍보–시장개척–문화교류를연계한통합형수출확대지원체계구축필요

□ (추진계획) 재외공관을 통한 ❶검역‧통관지원 등 기업지원, ❷위조‧모방품

대응, ❸K-푸드 거점공관 지정 및 ❹공공외교 사업 활용 K푸드 홍보 강화

➊ (기업지원) 재외공관 기업지원협의회* 및 현지 네트워크(주재국 접촉)

등 활용하여 검역‧통관 등 관련 우리 기업 애로 해소 지원

      * 재외공관 중심 aT, KOTRA, 문화원 등 해외 유관기관, 현지 진출 기업 등 참여

ㅇ 全재외공관 홈페이지에 개설 완료된(‘25.9월) ｢수출수주 알리미｣ ‧

｢기업지원 헬프데스크｣ 활용 해외시장 정보제공 등 지원

❷ (위조‧모방품 대응) 주재국 지재권 담당기관‧단속기관이 위조‧모방품

단속에 적극 참여토록 관계기관과 연락‧협조 체계 구축 및 강화

❸ (K-푸드 거점 공관) 농식품부와 함께 K-푸드 거점 공관*을 지정

하고, K푸드 홍보 및 기업지원 등 수출 확대 플랫폼 역할 강화

      * 수출국 경제 규모(성장률), 수출 잠재력, 물류 여건 등 종합 고려하여 지정 추진

ㅇ K-푸드 수요 확산을 위한 현지 홍보, 체험, 판촉 행사 통합 추진 및

시장 정보 수집‧분석 등 추진

❹ (공공외교 사업 활용) 재외공관에서 ▴한국주간, ▴수교기념 행사

등 주요 공공외교 행사 계기 K-푸드 홍보 강화

ㅇ ▵시식체험, ▵요리시연, ▵홍보부스 등을 통해 주재국 고위인사,

일반대중, 친한인사/단체 등 주재국 국민대상 K-푸드 소개 확산



- 21 -

2  (문체부) K-컬처, K-푸드 연계 협업 방안

□ (추진배경) K-컬처의 파급효과, K-푸드까지 확대

ㅇ K-콘텐츠에 대한 호감 증가가 K-푸드 소비로 이어지고, K-푸드가
국가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견인하는 선순환 확산

   * ▴넷플릭스 영화 ‘케이팝 데몬 헌터스’에 김밥·라면 등 등장 → 떡볶이·즉석밥, 
비스킷, 라면 등 수출액 증가 ▴영화 ‘기생충’의 ‘짜파구리’(짜파게티+너구리) 
인기 확산 → 라면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 24.4% 증가(‘23년 기준)

□ (추진계획) K-푸드와 K-컬처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
있도록 콘텐츠×식품기업 단계별 연계, 미식 관광상품화 추진

ㅇ (K-콘텐츠 연계) K-콘텐츠와 식품기업 간 단계별 연계 지원

기획·개발

▶

간접 마케팅

▶

현장 마케팅 및 유통

한류 IP 활용 푸드 제품
기획·개발 지원

글로벌 콘텐츠 내 
푸드 제품 

마케팅(PPL) 지원

해외 한류박람회 

해외 홍보관

국내 한류행사

w (기획·개발) 한류 IP를 활용한 푸드 제품 기획·개발 확대(‘25년 1개→’26년 5개 내외)

w (간접 마케팅) 글로벌 OTT 및 해외 방영이 예정된 K-콘텐츠에 우수 K-푸드 제품
농식품부·해수부 추천의 간접광고(PPL) 지원(연 20개)

w (해외홍보관) 관계부처 합동농식품부 등 한류 플랫폼 ‘KOREA 360’ 내 K-푸드 전시·
판매·체험이 가능한 K-푸드관 운영(`25년 2개소 운영)

w (국내·외 박람회) 월드컵 연계 LA 한류 박람회(‘26.5.) 및 국내 종합 한류행사 
‘마이 케이 페스타’(‘26.6.)를 통해 콘텐츠×푸드 연계 수출 지원

ㅇ (관광 연계) 미식에 대한 방한객의 높은 수요 고려, ‘K-푸드로드’와
‘K-로컬푸드(케로푸) 33선’을 통해 맛의 여정을 지역 대표 관광상품화

w (케로푸 33선*) 지역 대표 음식·식재료·전통주 등 K-로컬푸드(케로푸) 33선 체험 

글로벌 챌린지 이벤트 개최, 음식관광 상품개발·홍보마케팅
     * 수원 왕갈비, 춘천 닭갈비, 통영 굴, 전주 비빔밥, 안동 안동소주, 무안 낙지 등

w (K-푸드로드) 문화관광 목적의 음식거리 선정 , 쿠킹클래스·문화예술축제·청년 

팝업스토어 운영 및 음식거리 홍보 지원 등 지역 관광 촉진 프로그램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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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 (산업부) K-푸드 관련 마케팅·물류·인증 등 지원

□ (추진배경) 한류 확산과 함께 K-푸드를 차세대 수출품목으로

육성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수출지원 추진

□ (추진계획) ‘마케팅·물류·인증’ 3대 분야에 집중 지원

ㅇ (마케팅) 한류 활용 국내외 전시·상담회 및 전주기 수출마케팅 지원

- 아시아 4대 식품전시회 Seoul Food(국내), 한류박람회(해외) 개최

및 해외 현지 유통망 입점 지원

- 신흥·유망시장 대상 K-푸드 시장조사, B2B 상담회, B2C 판촉전

및 한류 행사 등 종합 지원(농식품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)

ㅇ (물류) 해외공동물류센터 활용 K-푸드 특화 물류인프라 지원

- 해외 현지 창고 보관, 입출고, 포장, 배송, 통관 등 풀필먼트 지원

- 신흥국 중심 콜드체인 확대 통한 K-푸드 수출다변화 추진

ㅇ (인증) 해외 농식품 인증제도 조사·전파 및 인증취득 비용 지원

- KOTRA 해외무역관 활용 식약처 인증 등 국가별 필수인증 조사·안내

ㅇ (애로해소) 맞춤형 컨설팅 및 정보제공 통한 애로해소 지원

- K-푸드 수출 관련 해외 통관절차, 규격·인증정보 등 애로해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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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 (중기부) K-푸드 수출 중소기업 지원

□ (추진배경) K-푸드 수출기업 수의 93% (9,105개)인 중소·벤처기업

해외진출 확대를 목적으로 부처 및 민관 협력의 수출지원 추진

□ (추진계획) ①수출유망 K-푸드 품목 발굴과 ②상품화·인증·제조 등

수출확대 지원, ③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대

➊ (수출유망품목) 소상공인 수출기업화 및 수출 유망품목 집중 지원

◦ (소상공인) 창의성 있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제품을 수출형으로

전환하고*, 백년가게 밀키트 등의 수출 제품개발 지원**

   * 글로벌 소상공인(K-소상공인) 육성 : ’26년(신설) 100개사 (95.2억원)

  ** (중기부) 우수 소상공인 상품 추천, (농식품부) 수출기업 연계 상품화, 마케팅 지원

    ↳ 백년가게 ’26. 예산 : 14.72억원(신규·재지정, 브랜드 홍보 등)

◦ (전략품목) 민간 (유통사 MD 등)이 엄선한 수출 유망기업*을 중심

으로 수출 성과 제고

   * K-수출전략품목 : ’25년 90개 제품 선정 (푸드 20, 뷰티 25, 패션 25, 라이프 20)

➋ (해외진출 확대) 수출 지원전략을 부처 및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

◦ 최근 높아지는 수출규제* 신속 대응 지원사업 신설 및 식약처와

함께 할랄인증 (’26.10월 시행) 설명회 및 전문가 상담 확대

   * 수출규제대응지원 (舊 해외규격인증획득) : (’25년) 153억원 → (’26년) 175억원

  ** 식품 중소기업 주요 애로 분야 : ① 사용가능 재료, 원료, ② 라벨링 규정, ③ 제품 

및 생산시설 등록 (FDA 등), ④ 할랄 심사 (상호인정 기준), ⑤ 검역 기준

➌ (K-이니셔티브) K-컬처를 활용한 해외 마케팅 다변화

◦ 현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 및 마케팅 행사도 재외공관*과

협력하는 등 부처 협력의 수출전략 전개

   * GBC 주도로 한국문화원 등과 협력하여 한류행사 + 뷰티, 푸드를 접목한 마케팅 

프로그램을 ’26년 4개 과제 이상 발굴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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➍ (애로 해소) K-푸드 대중소 협력과제 확대 및 생산역량 강화

◦ 현재 대기업 해외유통망* 활용 중심으로 해외동반진출 지원 중, 
향후 공동 개발·생산 등 분야도 확대

   * 대중소 동반진출 (K-푸드 분야) : ’25년 6개 과제 (82개사), ’24년 5개 과제 (74개사)

<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사례 : GS리테일 & 식품 중소기업 >

• 과 제 명 : 해외 유통망을 활용한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해외마케팅
• 주요내용 : ① 몽골, 베트남의 GS 편의점 입점, ② 대만 패밀리마트, 일본 돈키호테 등 해외

파트너십 연계 지원, ③커머스 판매(쇼피), ④팝업스토어(태국, 베트남), ⑤인플루언서 마케팅

◦ 식품제조업 (30개사)에도 스마트공장* 구축을 지원해 생산역량을

높이는 중으로, 민관 협력의 성공모델로 확산

   * 성과 : 생산성 33.6% ↑, 품질 44.4% ↑, 매출 12.7% ↑, 고용 2.3명 ↑, 산재율 12.8% ↓

< 농식품부 협력 기타 추진방안 >

□ (글로벌 K-푸드) 주력‧유망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
하는 "글로벌 NEXT K-푸드 프로젝트" 추진

 ◦ 민간과 정부가 함께하는 ｢K-푸드 수출기획단｣을 구성하여 유망 K-푸드를 선정
하고 권역별 전략 프로그램 기획

   - 진출시장별로 관계부처 자원*을 공동 활용하는 세부 계획 마련

     * (예) 콘텐츠·한류(문체부), 공공외교(외교부), 안전·규제(식약처), 공동물류(산업부), 수출지원(중기부)

□ (K-관광) 방한 관광객이 체험을 통해 K-푸드 애호가가 될 수 있도록 K-푸드 연계 
관광상품 및 소상공인 연계상품(밀키트 등) 개발 지원

 ◦ 백년가게 등 지역 맛집 제품을 밀키트‧가정간편식(HMR) 등의 수출 상품으로 개발 
지원하고 방한 관광객 체험 상품과 연계

   - 농식품 수출기업 OEM 협력 지원, 해외 판촉전 연계 및 온라인몰 입점 지원 
등을 통한 상품개발-생산-수출 패키지화

     * (중기부) 우수 소상공인 상품 추천, (농식품부) 수출기업 연계 상품화, 마케팅 지원

□ (K-소비재) K-푸드와 뷰티‧패션‧라이프 등 주요 소비재간 연계·융합 마케팅을 통해 
글로벌 시장 진출 시너지 제고

     * 화장품, 패션 등 다방면의 한류 소비자를 대상으로 K-푸드 체험 기회를 제공해 한국 
농식품 신규 소비수요 창출(참여 : 농식품부, 문체부, 산업부, 중기부 등)

 ◦ ‘K-푸드 페어*’ 시 K-푸드 × K-소비재(뷰티‧패션 등) 컬래버레이션을 통한 ‘라이프
스타일 편집숍’ 행사 추진

     * B2B 수출상담회와 B2C 소비자 체험행사 병행(연 8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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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 (식약처) K-푸드 수출 관련 규제 지원

□ (추진배경) 한국 식품 수출이 지속 증가에 따라, 통관 부적합 사례도
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K-푸드 신뢰도 저하, 수출감소 우려

     * 주요수출국(중·미·일·대·EU) 부적합(건): (‘22)224→(’23)322→(‘24)443 (출처: 식품안전정보원)

ㅇ 국내 식품업체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, 수출 시 해외 식품안전
규제(기준규격, 표시) 등에 대한 정보부족이 실질적인 애로임

ㅇ 최근 주요 수출국은 동물성식품에 대한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어
정부 차원의 규제외교를 통한 수출지원이 필요함

□ (추진계획) ①해외 규제‧인증 정보제공과 협력강화, ②글로벌 규제
협력으로 비관세 장벽 해소, ③수출 위생‧검역 협상

  해외 규제·인증 정보제공과 협력 강화

ㅇ (수출 규제지원) 식품 주요 수출국의 규제정보(기준규격, 표시 등) 확대*

     * (’25) 20개국 30개품목 → (‘26) 30개국 50개품목 + 수출 부적합 사례 정보

ㅇ (수출 기술지원) 부적합 수출업체 대상 맞춤형 기술지원(Safety Up)**

및 중소기업 대상 수출前 사전안전성 검사 지원(중기부 협업)

     * 주요 수출 부적합(국가/품목별) 원인분석과 개선방안 등 가이드

ㅇ (수출 정부등록지원) 對중국 , 對인도 국내 수출업체 대상 해당

수출국 정부 등록지원

ㅇ (할랄인증 지원) 해썹인증원-해외할랄인증기관 간 국내 할랄인증을
협업 심사하고, 향후 해외인증기관과 상호인정도 추진

  글로벌 규제협력으로 비관세 장벽 해소

ㅇ (규제선도) 식품 규제 관련 국제회의 의장국 활동 등을 통한 국내

기준의 국제조화로 수출 활성화(농식품부, 해수부 협업)

     * 수입국의 개별적인 요구 부담이 줄어들고, 식품교역 분쟁해결의 기준이 명확해 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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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CODEX 가공과채류분과*(CCPFV) 의장국으로 선출(’25.11월)되어 김치,

김 가공품 등 주요 수출 식품의 국제식품규격 논의 주도

     * 과일·야채 원료인 가공식품의 국제규격 담당, 주요품목: 김치, 고추장, 인삼제품, 곶감 등

- 아시아·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(APFRAS, 의장국 대한민국)

운영으로 식품분야 글로벌 공통 현안과 규제조화 협력

     * ‘23년 출범, 13개 회원국(한국, 미국, 중국, 호주, 뉴질랜드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

필리핀, 싱가포르, 태국, 베트남, 브루나이, 페루)

ㅇ (규제협력) 수출업체 애로사항 해소 규제기관 간 협의(R-to-R), 인적

자원 교류 및 국내 업체와 수출국 규제기관 간 소통(R-to-B) 추진

- 과학적 자료를 근거로 수출상대국과 지속 협의, 규제 대응 및 개선

     * 그 간 성과: (EU, 인도네시아) 라면의 에틸렌옥사이드(EO) 성적서 요구조치 해제(‘23.7월), 

(덴마크) 매운맛 라면의 매운맛 관련 회수 조치 해제(‘24.7월), (말레이시아) 주류의 

알콜도수 관련 현지 기준개정 및 수출재개(’25.11월)

ㅇ (협의체) 관계부처‧기관 협력 ‘비관세장벽 해소 협의체’ 운영

- 수출 통관 애로사항을 공동으로 검토‧대응하여 업계 애로를 한 번에
해결(원스톱) 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‧운영

     * 식약처, 산업부, 식품산업협회, 농식품부(aT), 중소기업푸트테크협회 및 회원사

  수출 위생·검역 협상으로 수출국(품목) 확대

ㅇ 수출 위생·검역 협상 전략 공동 마련(농식품부 협업)

- 수요자 중심의 수출국가·품목 발굴 및 우선순위에 따른 협상

     * (對EU) 한국산 알, 우유, 벌꿀 등 동물성 원료 함유 복합식품의 수출

- 협상 진행 중인 국가에 대해서는 타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

우선 순위 선정 및 조속한 협상 완료 추진

     * (對미국) 미국 허용 국가산 돼지로 가공한 열처리돈육가공품, (對베트남) 열처리가금육

- 수출업계 요청 국가‧품목을 바탕으로 중남미 국가, 수출시장,

규제수준 등을 분석하여 수출 허용 절차(협상) 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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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 (지재처) K-푸드 브랜드 보호 강화 추진

□ (추진배경) 최근 한류 확산으로 K-푸드의 글로벌 수요가 증가
하면서, 이러한 인기를 악용한 K-푸드 위조상품이 전 세계로 유통

ㅇ 위조상품은 무검증·저품질 제품으로 전 세계 국민들의 건강을
해치고, 우리 제품 이미지 훼손·매출 감소* → 수출장벽으로 작용

    * K-브랜드 전체 위조상품 무역규모는 약 97억달러로 11.1조원에 달함 (OECD, ’24.7)

ㅇ K-푸드 상표를 권한 없는 외국인이 신청(출원*)하여 무단선점하는
한류편승행위도 증가** 추세 → 기업 해외진출의 걸림돌로 작용

    * 자신의 상품을 권리로 보호받기 위해 현지 지식재산 관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절차

   ** 식품분야 무단선점 의심건수(지재처) : (’22) 258 → (’23) 399 → (’24) 421 → (’25.10) 571

□ (추진계획) ❶상표 등 지재권 확보 같은 사전대비부터 ❷침해기업의
대응전략, 현지단속까지 종합지원하고, ❸범부처·민관·국제협력 강화

    * 지식재산처는 K-브랜드 등 IP 분쟁 종합대응을 위해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(’25.10)

구 분 1단계(사전대비) 2단계(신속대응) 3단계(대응체계 강화)

위조상품 대응 ▪ 선제적 해외 지재권 
확보 지원

▪ 위조방지기술 지원, 
현지 실태조사

è

▪ 온･오프라인 위조상품 
대응지원, 법률자문
(해외IP센터)

▪ 무단선점 정보제공, 
무효소송 등
기업 지원 강화

è

▪ 관계부처 및 민관 협력 
체계 구축

▪ 외교채널을 통해 법집행 
당국간 공조 강화

▪ 현지 소비자 인식제고를 
위한 캠페인 전개

한류편승행위 
(무단선점 등) 대응

❶ 해외 주요국에서 우리기업의 선제적인 상표 등 지재권 확보 지원,
무단선점 실태파악과 정보제공 확대* 및 위조방지기술 도입 지원(’26∼)

    * (’25) 7개국(중국･베트남 등) 대상 무단선점 정보제공 → (’26) 전 세계로 전면 확대

❷ K-푸드 브랜드 위조상품·무단선점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기업이
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분쟁대응전략* 지원

    * 무단선점 상표 무효를 위한 증거수집･소송절차 지원, 위조상품 현지 행정･형사단속 등

❸ 현지에서 적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외IP센터*를 통한 법률
자문·소송대응 지원 강화 및 외교부**·농식품부 등과 협력체계 구축

    * 중국･베트남 등 8개국 10개 센터  ** 아시아･중동 등 16개국 25개 지재권 중점공관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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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 (관세청) K-푸드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

□ (추진배경) K-푸드산업및수출지원을위한종합적인 관세행정 지원필요

ㅇ 식품류는 고관세 품목이 많고 국가별 규제가 까다로워 여전히
품목분류 · 원산지 · 통관절차 등 업계 애로사항 지속

ㅇ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K-푸드 기업 해외통관 리스크 증가

□ (추진계획) ➀K-푸드의 국제 표준화와 ➁수출입 리스크 해소, ➂K-푸드
브랜드 보호, ➃해외 관세정책 선제 대응

 (국제 표준화) K-푸드 주요품목 전용 HS코드 신설(기재부 협업)

ㅇ 주력 품목 HS코드6단위 소호 신설*하여 수출기업 품목분류 불확실성 해소

    * 현재 관세율표상 K-푸드 전용 HS코드 없음, 김치·라면·김을 신설 후보군으로 선정

 ㅇ 수출 잠재력 높은 품목 선정하여 HSK코드(10단위) 우선 신설 →
HS코드 신설 토대 마련(장기)

- HS코드 신설 위한 교역량 파악* 및 식품산업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
주요 품목** 2028 HSK코드 신설 건의(기재부)

- HSK 10단위 하위에 수출 표준품명 제도* 운영하여 HS 개정 공백
최소화, 수출 전략 품목별 통계 정확성 제고(~’27년)

 (리스크 해소) HS 가이드북 제작 및 사전심사 활성화를 통한 수출기업 경영지원

ㅇ K-푸드 HS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식품·식재료 HS 연계* 및 품목
이해를 위해 표준 제조공정** 수록

    * 김치 : 소금에 절인 배추(제2005호), 고춧가루(제0904호), 고추장(제2103호) 등 

   ** 농식품부 및 협회의 협업을 통하여 관련 품목에 대한 제조 공정을 자문받아 가이드북에 
수록하고, 향후 HS 신설시 WCO 사무국에 적시에 제공

ㅇ 사전심사 혜택 강화를 통해 국제분쟁 예방 및 일시추징 위험 해소

- 품목분류 사전심사 시 가산세 감면 및 신속심사FastTrack 실시(‘26.1.1.~)

    * 관세법 제42조의2①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사유 추가

-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자진신고시 가산금 경감 추진*

    * 환특령 제30조②를 개정하여 가산금 이율 연 3.65% → 1.2%로 경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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 (브랜드 보호) 수입품목 원산지 단속 강화 및 수출품목 원산지 인증 간소화

ㅇ 국산 둔갑 식품 원산지단속을 통해 K-푸드 브랜드 가치 보호

- K-푸드 대표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기획단속 및 명절 성수기

농수산물 등 수입식품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

ㅇ K-푸드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

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(FTA) 활용 지원

- 주요 식품 대상 ‘원산지 간편인정 제도’를 운영*하여 원산지증명서

발급 시 제출서류 대폭 축소(8종➝1종)

    * 원산지확인서를 농·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인증서로 간편하게 대체하는 제도(총 1,257개 품목)

  - 향후 새로운 간편인정 품목 지속 발굴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* 추진

    * [현행] 관세청이 직접 발굴 → [추가] 관계기관, 수출자·생산자 등이 관세청에 신청 가능

 (해외 대응) 관세·무역정보 공유 확대 및 수출기업 안정적 대미 지원

ㅇ 對 산업협회 협력회의 개최로 관세·무역정보* 신속 공유 및 통관

애로 사항 지속 청취·해결

     * 월별 해외관세동향, 반기 원산지검증동향, 기타 최신 관세동향과 대응정보 지속 제공

ㅇ 미국 관세정책 대응 지원을 위해 수출기업의 필요 정보 적기 제공 노력

- 미 세관의 실제 판정사례를 중심으로 품목군별 안내자료 배포하여

수출기업이 비특혜원산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

     ① 「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*」 배포

       *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, 제품별 비특혜원산지 판정사례 등 포함

     ② 미국의 원산지‧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 안내 동영상 및 가이드북 제작‧배포

- 향후 미 관세당국의 비특혜원산지 검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①전문가

컨설팅 실시, ②비특혜원산지 검증 대응 가이드* 제공 예정

    * 원산지입증 서류 작성‧보관, 인터뷰 요령 등



- 30 -

Ⅴ. 추진 일정

추진과제 일정 주관부처 협조부처

 1. 찐 매력 제품 발굴 및 육성 (Attractive Authenticity)

1-1 K-푸드 수출기획단 구성·운영 ‘25.12.~ 농식품부

기재부·문체부·
외교부·산업부·
중기부·식약처·
지재처·관세청

1-2 권역·시장별 ‘글로벌 K-푸드’ 선정 ‘26.2.~ 농식품부

기재부·문체부·
외교부·산업부·
중기부·식약처·
지재처·관세청

1-3 검역 협상 중점 품목 선정·위생검역협상 ‘26.2.~ 농식품부 식약처

1-4 검역 타결 품목 입점·홍보 ‘26.1.~ 농식품부 중기부

1-5 개발원조(ODA)시 K-푸드 키트 활용 ‘25.12.~ 농식품부

1-6 우수 한식당 지정 확대 ‘27.1.~ 농식품부 문체부

1-7 한식 표준 커리큘럼 ‘26.2.~ 농식품부

2. 원스톱 애로 해소 (Business-friendly)

2-1 K-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 지정·운영 ‘26.1.~ 외교부 농식품부

2-2 원스톱 수출지원허브 구성 ‘25.12.~ 농식품부

기재부·문체부·
외교부·산업부·
중기부·식약처·
지재처·관세청

2-3 농식품 분야 무역장벽(NTE) 사례 조사·분석 ‘26.1.~ 농식품부

2-4 NTE 세부전략 수립 및 애로해소 추진 ‘26.1.~ 농식품부 외교부·산업부

2-5 K-푸드 주력 수출 품목 HS코드 신설 추진 ‘26.1.~ 관세청·기재부 농식품부

2-6 농식품 수출바우처 확대 ‘26.1.~ 농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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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과제 일정 주관부처 협조부처

2-7 소상공인 수출기업화 및 수출 유망품목 지원 ‘26.1.~ 중기부 농식품부

2-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대 ‘26.1.~
농식품부·

산업부·중기부

2-9 수출규제 신속 대응 지원사업 신설 ‘26.1.~ 중기부

2-10
외국 규제기관과의 협력 및 국제식품
규격위원회(CODEX)

‘26.1.~ 식약처
농식품부, 
해수부

2-11 기준·규격 정보제공 및 맞춤형 안전 기술 지원 ‘26.1.~ 식약처 중기부

2-12 위조·모방품 대응 ‘26.1.~ 지재처 농식품부

2-13 맞춤형 분쟁대응 지원 ‘26.1.~ 지재처 농식품부

2-14 IP센터 법률·소송 지원 강화 ‘26.1.~ 지재처 농식품부·외교부

3. K-이니셔티브 융합 (Convergence with K-Initiative)

3-1 K-콘텐츠 연계 마케팅 ‘26.1.~ 농식품부 문체부

3-2 재외공관 연계 K-푸드 홍보 ‘26.1.~ 외교부 농식품부

3-3 K-미식벨트 고도화 ‘26.1.~ 농식품부 문체부

3-4 K-푸드 대사 임명 ‘26.3.~ 농식품부 문체부·외교부

3-5 주요 소비재(뷰티·패션·라이프) 연계 마케팅 ‘26.1.~ 문체부·중기부 농식품부

3-5-1
K-로컬푸드(케로푸) 33선 글로벌 챌린지 
이벤트 개최, K-푸드로드 선정

‘26.1.~ 문체부 농식품부

3-5-2 K-컬처 연계 소비자 마케팅 ‘26.1.~ 산업부 농식품부

3-5-3 온라인 플랫폼 접근성 제고 ‘26.1.~ 산업부 농식품부

3-5-4 GBC 주도 한류 행사 접목 마케팅 ‘26.1.~ 중기부 농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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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과제 일정 주관부처 협조부처

4. 디지털·기술 혁신 (Digital·Technology & Innovation)

4-1 푸드테크 제품 패키지 수출 전략 마련 ‘26.1.~ 농식품부 중기부

4-2 식품제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‘26.2.~ 중기부 농식품부

4-3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‘26.1.~ 농식품부

4-4 연구개발 및 기업상용화 지원 ‘26.1.~ 농진청

4-5 기후변화 대응 수출용 국산 신품종 보급 ‘26.1.~ 농식품부 농진청

4-6 수입국 안전·위생 규제 강화 대응 연구 ‘26.1.~ 농식품부 농진청

5. 중동 등 유망시장 진출 확대 (Expand global market reach)

5-1 국제식품박람회, K-할랄푸드 페어 ‘26.1.~ 농식품부

5-2 농식품 중점무역관 지정 확대 ‘26.1.~ 농식품부 산업부

5-3 ‘할랄식품 수출 협의체’ 확대 개편 ‘26.1.~ 농식품부 산업부·식약처

5-4
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전담지원 기구로
‘해외수출지원센터’ 개설·운영

‘25.12.~ 농식품부

5-5 해외 인증부담 완화 ‘26.1.~ 농식품부

5-6 해외공동물류센터 등 물류 인프라 확충 ‘26.2.~ 농식품부 산업부

5-7 할랄인증 설명회 및 전문가 상담 확대 ‘26.10.~ 중기부 식약처


